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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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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우울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여 간호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N지역과 P지역에 소재한 비대
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245명이었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학업성취도는 코로나우울(r=-.226, 
p<.01)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r=.372, p<.01)과 사회적 자기효능
감(r=.290, p<.01)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전공만족
도, 성격성향, 학업성적, 비대면 수업 도움 유무가 학업성취도에 대해 19.9%(F=13.155, p<.001)의 설명력을 보였
고, 코로나우울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각각 2.8%와 3.4%의 유의미한 증분설명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 시 학생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학생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수업전략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nursing education b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depression and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who had an experience with non-face-to-face learning. A total of 245 nursing students 
living in areas N and P who had experienced learning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cademic achievemen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OVID-19 depression (r=-.226, p<.01), while the sub-factors of self-efficacy, 
the general self-efficacy (r=.372, p<.01) and social self-efficacy (r=.290, p<.01),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jor satisfaction, personality orientation, academic performance and non-face-to-face class 
help-level showed an explanatory power of 19.9% (F=13.155, p<.001) for academic achievement, and 
COVID-19 depression and the general self-efficacy showed significant incremental explanatory power of
2.8% and 3.4%,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nursing students with a range of online
learning programs and class strategies consider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ach student to help 
them reduce depression, increase self-efficacy and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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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코로나

19가 확인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에는 펜더믹을 선포하고 초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로 불리다가 2020년 2월 20일 COVID-19로 명칭을 변
경하였다[1]. 2021년 12월 2일 현재 세계 국가의 코로나
19 감염증 환자는 총 263,817,234명이며 사망자는 
5,243,855명이며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57,612명, 
누적 사망자는 3.705명이다[2].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
화로 인해 전 세계는 충격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봉
쇄조치와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은 우울감, 무기력, 불
안감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과 경제활동 침체로 경제하
락과 실업률이 심화되고 있다[1].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 새로운 학습방
식에 대한 혼란, 고립감, 인터넷 과다사용 등을 경험하고 
있다[3].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
년 교육부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충분한 학습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업
에 대해 자신감 부족, 흥미저하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학업성취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4]. 대학교에서도 코
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대
학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 강좌수는 12,222개
에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2020년에는 339,125개로 
전년대비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 비대면 수
업이후 대학생들은 교수자와 상호작용 어려움, 집중도 
낮음, 학습 미루기, 웹 장애, 실시간 소통 어려움, 참여도 
낮음 등을 단점으로, 학습참여의 용이성, 시간사용의 자
유로움, 자기주도적 학습가능성, 절대평가 등의 긍정적 
측면을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2020
년 3.09에서 2021년은 3.72로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비대면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
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수자는 수
업자료 준비, 매체활용방법, 피드백제공, 수업운영방식에 
대한 어려움은 감소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집중력저하
와 과제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간호학
과 학생들의 경우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면서 갑작스런 

수업방식의 변화로 인한 불편감, 학습에 대한 집중력저
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 Lim[9]의 간호대학생 비대면 임상실습 연구에서 학
생들은 비대면 임상실습을 통해 양가감정과 예비 간호사
로서의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다양
한 임상상황경험과 반복학습을 통해 임상실습에 대한 성
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하였다. Zeliha 등[10]은 간호학생
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 학습의욕
저하, 온라인 수업의 지루함을 느끼며 임상현장 실습부
족으로 인해 간호기술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는 아쉬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주는 시간적 여유로 
자기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연구 결과
는 다양하며 일반대학생들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드러내
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간호사 부족문제가 있
었지만 코로나19의 갑작스런 확산이 가중되면서 다양한 
임상 현장의 경증환자에서 중증환자에 이르기까지 돌봄
을 제공할 간호사가 더욱 부족한 현실이다. 어느 때보다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간호사와 재난 상황에 바로 투입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인력확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됨
을 공감하고 있다[11]. 감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임상현장
에서 환자를 돌볼 역량 있는 간호사는 간호대학의 교육
과 직결되며 교육과정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간호대학은 유례없이 비대면 수
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학업성취도는 교육의 목표를 학습자가 수업을 통하여 
정보나 기술을 습득한 능력을 의미한다[12]. 학업성취도
가 높은 학생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공학문에 
대한 자부심과 학과 만족도 높지만,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우 새로운 외부의 변화나 자극에 대해 더 적응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처럼 학업성취도는 힘든 상
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4].

자기효능감은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이 
과제를 수행할 때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15].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학생활과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6], 일반대학생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많은 전공 학습량과 국가고시 준비로 학업 부담
이 높은 간호대학생의 소진예방에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17].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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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였으나 자기효능감이 낮
은 경우 학업중단과 중도이탈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18]. 비대면 수업에서의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우울은 심각한 경우 흥미와 의욕을 상실시켜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고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한다[19].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람들은 
기존의 우울과는 다른 일상생활의 큰 변화로 인한 불안, 
우울감,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코로나우울을 경험하고 있
다[20]. 2021년 6월에 실시한 2분기 ‘전국 성인 대상 코
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
인 2019년에는 우울 위험군이 3.2%였으나 2021년 6월 
조사결과 18.1%로 약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우울 위험군이 24.3%, 30대 
22.6%로 청년층의 코로나우울이 50~60대 13.5%에 배
해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21]. 대학생의 비중이 높은 
20대의 코로나우울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활
발하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의욕이 넘치는 젊은 세
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많은 활동 제한과 관
계 단절,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 등이 코로나우울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21].

간호대학생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
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우울감, 절망감, 고립감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10], 간호대학
생은 일반대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는 간호대학
생은 코로나우울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학업성취도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효
능감, 학습참여와 관련된 연구[23], 학습참여에 따른 차
이 연구[24], 학습동기와 학습몰입 연구[25]로 미흡한 실
정이다.

이에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우
울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를 통해,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온택트 시대 간호교육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이해를 확장하고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
성과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정도를 파악
한다.

둘째,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간의 차
이를 파악한다.

셋째,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우
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
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N지역, P지역 소재 4개 대학의 2

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비대면 수업을 1년 이상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후 수집된 설
문지를 검토하여 무응답 문항이나 부정확한 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245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이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효과크기 .15로 
독립변수 19개로 하였을 때 적정 표본수는 217명으로 
산정되어 본 연구는 적정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코로나우울
Park 등[26]이 개발한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를 2020
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코로나우울 
측정에 사용하였다[27]. 총 9문항으로 Likert식 척도로 
‘없음(0점)’에서 ‘거의매일(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
로나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절단값으로 ‘1-4점 우울 
아님’, ‘5-9점 경증 우울’, ‘10-19점 중등도 우울’, 
‘20-27점 중증 우울’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 앞에 
‘COVID-19’로 인해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일반적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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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45)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42(17.1)

Female 203(82.9)

Age

20-25 159(64.9)

26-30 52(21.2)

31-35 4(1.6)

36-40 9(3.7)

40≦ 21(8.6)

Grade

2nd 31(12.7)

3rd 60(24.5)

4th 154(62.8)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60(24.5)

Satisfied 105(42.9)

Moderate 74(30.2)

Dissatisfied 6(2.4)

이 아닌 코로나 우울을 측정함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Park 등[2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4,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였다.

2.3.2 자기효능감
Shere 등[28]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Hong[29]

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하위
영역은 일반적 자기효능감(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29]
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는 .86, 하위요인별
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86,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6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는 .89, 
하위요인별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88,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72였다.

2.3.3 학업성취도
Rovai 등[30]이 개발한 학업성취도를 Park 등[31]이 

수정·보완한 인지학습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Perceived Learning Scale, CAP)를 사
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3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72였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D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2021년 

08월 31일 승인(IRB No:1040708-202106-SB-033)을 
받고 2021년 09월 10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N
지역과 P지역에 소재한 4개 간호대학의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이해 
상충관계가 없는 간호 대학의 교수가 대상자에게 본 연
구의 목적, 비밀유지, 익명성, 참여 방법, 참여의 자율성, 
중도 취소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가 보
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 하였다. 설문 시간은 약 20분 
내외였으며 설문지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
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는 실수,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로,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6 연구결과
2.6.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여학생이 204명

(82.9%로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20-30세가 110
명(86.1%)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이상인 경우가 165명(67.4%) 이었으며 내향적인 성격으
로 응답한 경우가 143명(58.4%),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2명(41.6%)이었다. 학업성적은 ‘3.0~4.0미만’
이 174명(71%)로 가장 많았고, 4.0이상인 경우는 28명
(11.4%)이었다. 학과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가 87명(35.5%)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135명(55.1%)이었다. 비대면 수업
도움 유무는 ‘도움이 된다’ 이상으로 대답한 경우가 115
명(46.9%)이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53명(21.6%)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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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character
Introvert 143(58.4)

Extrovert 102(41.6)

Academic score

2.0~3.0≧ 43(17.6)

3.0~4.0≧ 174(71.0)

4.0≦ 28(11.4)

Motivation for 
entering

Aptitude 87(35.5)

Eemployment rate 74(30.2)

Family & others 44(18.0)

Professional 40(16.3)

Health status

Very healthy 34(13.9)

Healthy 101(41.2)

Moderate 84(34.3)

Not healthy 26(10.6)

Non-face-to-face
class help-level 

Very help 29(11.8)

Help 86(35.1)

Moderate 77(31.4)

Not help 37(15.2)

Not help at all 16(6.5)

Table 2. Mean of COVID-19 Depression,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N=245)

Variables N(%) Min Max M(SD)

 COVID-19 Depression 0 27 5.67(4.88)

     Normality(＜4) 118(48.2)

     Mild(5~9) 84(34.3)

     Moderate(10~19) 39(15.9)

     Severe(≥27) 4(1.6)

 Self-efficacy 41 90 66.88(7.50)

     General Self-efficacy 37 85 57.15(9.52)

     Social Self-efficacy 8 30 19.43(3.94)

 Academic Achievement 9 41 27.67(4.67)

2.6.2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코로나우울 전체 평균은 5.67 (±4.88)

점이었으며, ‘0~4점 우울이 아님’이 48.2%로 가장 높았
고, ‘5~9점 경증 우울’이 34.3%, ‘10~19점 중등도 우
울’이 15.9%, ‘20~27점 중증 우울’이 1.6%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은 66.88(±7.50)점이었고, 하위요
인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57.15(±9.52)점, 사회적 자
기효능감 19.43(±3.94)점이었다. 학업성취도 평균은 
27.67 (±4.67)점 이었다(Table 2).

2.6.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차이
코로나우울은 성별(t=-2.464, p=.014), 학업성적

(F=8.209,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
분석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코로
나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하위변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전공
만족(F=6.635, p<.05), 성격성향(t=-4.438, p=.000), 
학과선택 동기(F=4.515, p<.05), 비대면 수업 도움유무
(F=3.529,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F=8.563, p<.05), 성격성향
t=-8.612, p=.000), 건강상태(F=3.577, p<.05), 비대면 
수업이 도움 된다(F=2.878, p<.05)고 생각할수록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전공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은 경우,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학과선택 
동기가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인 경우, 비대면 수업이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성별(t=2.1260, p=.027), 전공만족도
(F=9.453, p<.05), 성격성향(t=-4.257, p=.000), 학업
성적(F=8.209, p<.05), 건강상태(F=2.710, p=.046) 비
대면 수업 도움유무(F=2.848, p<.05)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이, 전
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경우, 외향적 성격이라 생각하
는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
우, 비대면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2.6.4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요인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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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COVID-19 Depression,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5)

Variables　 Categories N
COVID-19 Depression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Female

42
203

4.000(4.428)
6.019(4.915) -2.464(.014) 58.404(8.401)

56.891(9.730) .938(.349) 19.381(3.319)
19.443(4.066) -.093(.926) 29.095(4.471)

27.369(4.660) 2.260(.027)

Age

20-25
26-30
31-35
36-40
40≦

159
52
4
9
21

5.584(4.973)
5.769(4.663)
5.250(4.112)
4.555(2.877)
6.666(5.730)

.356(.839)

56.679(9.548)
56.326(8.866)
58.000(7.438)
56.444(8.032)
62.904(10.563)

2.175(.072)

19.371(4.207)
18.826(3.116)
19.750(2.629)
19.111(3.620)
21.476(3.641)

1.771(.135)

27.735(4.632)
27.365(4.686)
25.000(2.828)
28.555(6.616)
28.000(4.370)

.494(.740)

Grade
2nd
3rd
4th

31
60
154

4.645(5.907)
5.600(4.709)
5.909(4.733)

.872(.420)
56.709(8.756)
57.433(10.343)
57.129(9.385)

.060(.942)
19.193(2.508)
19.600(4.154)
19.415(4.107)

.112(.894)
28.741(2.502)
26.850(4.660)
27.766(4.959)

1.789(.169)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

60
105
74
6

5.133(4.813)
5.790(5.130)
5.932(4.617)
5.833(5.307)

.333(.801)

60.700(10.310)
57.676(8.945)
53.743(8.852)
54.500(4.460)

6.635(.000)
a,b>c

21.500(4.131)
19.076(3.911)
18.391(3.363)
17.833(.752)

8.563(.000)
a,b>c

29.733(4.606)
27.876(4.214)
26.013(4.688)
23.666(3.076)

9.453(.000)
a<c,d

Perceived 
character

Introvert
Extrovert

143
102

5.909(4.554)
5.343(5.322) .893(.373) 54.909(8.625)

60.294(9.854) -4.438(.000) 17.804(3.287)
21.715(3.651)

-8.612(.00
0)

26.629(4.692)
29.117(4.238)

-4.257(.00
0)

Academic 
score

2.0~3.0≧
3.0~4.0≧

4.0≦
43
174
28

25.767(5.601)
27.724(4.333)
30.214(3.881)

8.209(.000)
a<b<c

54.790(9.718)
57.229(9.372)
60.285(9.470)

2.891(.057)
19.581(3.774)
19.264(3.833)
20.250(4.819)

.790(.455)
25.767(5.601)
27.724(4.333)
30.214(3.881)

8.209(.000)
a<b<c

Motivation 
for entering

Aptitude
Eemployme

nt rate
Family & 

others
Professional

87
74
44
40

5.528(5.218)
5.594(4.856)
5.204(4.212)
6.650(4.933)

.697(.555)

60.034(9.951)
55.337(7.851)
55.045(9.610)
56.550(10.045)

4.515(.004)
a,b>c

20.103(4.459)
19.108(4.113)
18.750(3.424)
19.325(2.654)

1.465(.225)

27.689(5.058)
28.432(4.719)
26.409(4.122)
27.575(4.050)

1.752(.157)

Health 
status

Very 
healthy
Healthy

Moderate
Not healthy

34
101
84
26

5.323(5.708)
4.960(4.284)
6.071(4.715)
7.615(6.007)

2.369(.071)

59.617(10.206)
57.524(9.781)
55.881(8.504)
56.576(10.446)

1.349(.259)

21.235(3.701)
19.396(3.630)
18.666(4.160)
19.692(4.116)

3.577(.015)
a>c

28.000(6.247)
28.455(4.023)
27.131(3.935)
25.884(6.147)

2.710(.046)

Non-face-
to-face
class 

help-level

Very help
Help

Moderate
Not help

Not help at 
all

29
86
77
37
16

6.379(5.460)
5.848(4.997)
5.337(4.703)
4.270(3.194)
8.312(6.374)

2,244(.065)

54.896(8.881)
59.279(9.849)
55.013(9.157)
59.594(8.655)
54.437(9.486)

3.529(.008)
b>c

19.586(3.886)
20.255(3.947)
18.363(3.645)
19.108(3.702)
20.625(4.951)

2.878(.023)
b>c

27.241(6.092)
28.965(4.159)
26.779(4.655)
27.378(3.925)
26.375(4.883)

2.848(.025)
c>e

*p<.05 **p<.01 ***p<.001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는 코로나우
울(r=-.226,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r=.372, p<.01)과 사회적 자기효능감(r=.290, 
p<.01)은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2.6.5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에 대한 가정을 

검정한 결과에서 Durbin-watson지수가 1.819로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517~.978로 
모두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arie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22~1.934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서 일
반적 특성변인을 투입했을 때, 성별(β=.213, p<.001), 
전공만족도(β=.211, p<.001), 성격성향(β=-.229, p<.001), 
학업성적(β=-.210, p<.001), 비대면 수업 도움유무(β
=-.16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F=13.155, p<.001), 회귀모형 설명력은 19.9%였다. 
모형2에서 코로나우울을 추가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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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COVID-19 Depression,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N=245)

Variables COVID-19 Depression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COVID-19 Depression 1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271** 1

Social Self-efficacy -.089 .593** 1
Academic Achievement -.226** .372** .290** 1

**p<.01

Table 5.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of seleted variables on Academic Achievement                (N=245)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p B β t p B β t p

Gender 2.627 .213 3.629*** .000 2.247 .182 3.104** .002 2.082 .169 2.924** .004

Major Satisfaction 2.098 .211 3.619*** .000 2.052 .207 3.598*** .000 1.662 .167 2.908** .004

Perceived character -2.162 -.229 -3.936*** .000 -2.055 -.218 -3.794*** .000 -1.460 -.155 -2.421* .016

Academic score -2.564 -.210 -3.566*** .000 -2.334 -.191 -3.279** .001 -2.164 -.177 -3.066** .002

Non-face-to-face class 
help-level -1.529 -.164 -2.830** .005 -1.608 -.172 -3.021** .003 -1.407 -.151 -2.668** .008

COVID-19 Depression -.164 -.172 -2.976** .003 -.120 -.125 -2.138* .034

Self
-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089 .182 2.488* .014

Social 
Self-efficacy .052 .044 .570 .569

Adjusted R2 .199 .225 .254

ΔR2 .216 .028 .034

F(p) 13.155***(.000) 12.799**(.003) 11.384**(.004)

*p<.05 **p<.01 ***p<.001

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F=12,799, p<.01), 회귀모
형 설명력은 22.5%였다. 모형3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투입
했을 때,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F=11.384, p<.01). 회귀모형 설명력은 
25.4%이었으며, 이는 모형1에 비해 5.5%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학업성취도의 영향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전공만족도, 성격성향, 학업성적, 비대면 수업 도움 
유무로 학업성취도에 대해 19.9%(F=13.155, p<.001)의 
설명력을 보였고, 코로나우울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각각 2.8%와 3.4%의 유의미한 
증분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2.7 논의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정도를 파
악하고,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온택트 시대 간호교육의 학업성
취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은 여학생과 20대가 차지하
는 비율이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와 학과만족도가 높고,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수업의 다
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3,25]. 이러한 특성은 간호사
의 직무가 여성중심의 업무라는 사회적 인식이 우세하여 
여성이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으며, 간호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학과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 학업성
취도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코로나우울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
이 17.5%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코로나우
울은 높게 나타났다. Uğurlu 등[32]의 코로나19 상황에
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DASS-42 척도를 사용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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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연구에서 중등도 우울증상을 21.7%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Vitale 등[33]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PHQ-9로 측정한 간호대학생 우울은 정상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여학
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이 더 높고 성적이 낮은 경우 우
울이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34]의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비대면 수업 시 학생
들의 개인별 우울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며, 우울에 취
약한 여학생의 경우 멘토링을 통한 관심과 개인상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서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
겠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하위
변인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
았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외향적 성격이라 한 
경우, 입학동기가 적성과 흥미에 맞고 비대면 수업이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 연구[23,35,36]에서 면대면 수업시의 자기효능감
이 높은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Kim[23]의 연구에
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간호대학생 일수록 자기효능
감이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비대면 수업이 도움이 된
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기존의 면대면 수업
과 비대면 수업에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유사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며 자신과 외부 환경에 대
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
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
감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보다 일반적 자기효
능감이 더 높았는데 이는 비대면 수업의 특성으로 교수
자와 학생간, 학생들 상호간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
이 제한된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로 유추된다. 
이에 비대면 수업에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
족도를 높이며 교과목 운영시 학생들의 임파워먼트를 활
용한 수업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
고를 함양하도록 온라인 특강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남성
인 경우, 전공 만족도가 높고 외향적 성격이라 생각한 경
우, 성적이 높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대면 수업
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 수업 시 학업성취도를 살펴본 선행연구

[23-25]의 결과와 부분 유사하다. 이는 전공에 대한 만
족도와 학업성적, 건강상태와 긍정적 사고가 비대면 수
업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전공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산업체 재직 인사의 온라인 특강
을 통한 비전제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
대면 수업에서는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수성과 한계점으
로 인해 학생들의 자율적 수업참여가 성적향상에 중요한 
만큼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수업에 임하도록 철저한 
출석관리와 수업태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일생생활 관리를 
독려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코로나우울과
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자기효능감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34]의 연구에서 우울이 높
은 간호대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낮았으며, Kim[23]의 간
호대학생 비대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학
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우
울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업성취에 대한 욕구도 높
은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18]의 연구에서 온라인 원
격 수업 시 우울이 지속되는 간호대학생은 학업을 이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울은 학업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중등도이상의 우울이 높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선 각 교과목에 대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학습에 대한 중
간점점을 통해 비대면 수업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감
소시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교수
자는 수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명확한 학습목표
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 하겠다. 더불어 수업에 대한 학생
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밴드운영 활성화를 통해 학습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과 신속한 
피드백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코로나우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서
는 성별, 전공만족도, 성격성향, 학업성적, 수업도움 유
무로서 남학생인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외향적
인 성격이라 한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비대면 수
업이 도움이 된다고 한 경우 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비
대면 연구[14,23,25]에서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적이 높
고, 긍정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하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연구[37]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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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여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
는 남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본연구와 일맥상
통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성취
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남학생의 우울이 여학생보다 낮
게 나타난 결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
울이 높은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연구[34]의 결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 시 개인적인 특성이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 활용과 교수학습법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야 하겠
다. 교수자는 학업성취 평가에 있어서도 시험을 통한 평
가뿐 아니라 온라인 상황이지만 개인과제와 팀 과제의 
균형을 통해 학생들 상호간 학습에 대한 교류를 촉진하
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비대면 온라인 상
황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면
대면 수업과는 다른 수업설계와 수업운영 방식을 고민하
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업성취 미달성 
학생에게는 개인별 미달성 이유를 분석하여 추가학습과 
단계별 과제를 통해 학업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시 
상담을 통한 세심한 관심과 격려가 중요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쳇
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지역과 대상을 확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비대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변인을 적용한 양적연구
와 질적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비대면 수업에서 이론교
과목과 실습교과목의 학업성취 차이 연구를 제언한다.

3. 결론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코로
나우울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성취 향
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비대면 수업의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는 코로나우울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학업성취
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코로나우울과 자기효능감보다 일반적 특성에
서 성별, 전공만족도, 성격성향, 학업성적, 비대면수업의 
도움 유무로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전공에 대해 만족
도가 높은 경우, 자신이 지각하는 성격성향이 외향적인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비대면 수업이 도움이 된다
고 한 경우 이었다.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우
울을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학습에 있어 중
요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수업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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